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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과 광고인 모두에게 갑오년 한 해 청마의 건강과 

슬기와 질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에 따른 실물 경기 위축으로 기업들

의 광고비 성장이 정체된 한 해였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광고에 의존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매체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광고계는 2014

년도 도전과 시련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인 것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3.8%로 전년보다 높게 예상하고 있

고, 2월의 소치 동계올림픽과 브라질 월드컵, 인천 아시안게임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있어 경제

성장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광고비는 지난해보다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고산업이 질적으로 발전하고 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조적인 시각과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 협회는 광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광고환경 조성과 광고시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합리적인 광고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반론보도닷컴의 활성화와 언론 등

록을 통해 유사 언론행위를 일삼는 인터넷신문을 견제하고, 매체력에 입각한 광고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및 방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광고주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도 힘쓸 것입니다. 매체 초청 간담회를 비롯하여, 소비자

가 뽑은 좋은 광고상과 광고주대회를 통해 기업의 광고 마케팅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하고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는 청마(靑馬)의 해입니다. 말은 예로부터 행동이 진취적이고 성격이 온순하여 사람과 교감을 

잘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할 정도로 영리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모두 말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 A  

2014년	1월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이 정 치 

합리적인 광고시장 조성에 힘쓸 터

0504 Ⅰ


